
탱고는 ‘영원한 미완성의 춤’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커플댄스와 달리 정형화된 룰이 없다. 재
즈처럼 즉흥적이고 변화무쌍해 ‘완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동작의 구성을 외우는
일도 없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 새로운 동작과 테크닉을 창조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탱고는
똑같은 춤을 두 번 출 수 없습니다. 정해진 스텝도 없고,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춤이죠. 물론, 시
대에 따라 유행하는 테크닉이나 분위기는 다릅니다. 최근 트렌드는 밀착하기보다는 오픈시켜 거
리를 두는 편이죠.” 아르헨티나 이민 1.5세대인 탱고 강사 정응준 씨의 얘기다. 미완성의 춤이면서
도 탱고는 완성을 지향한다. 남녀 파트너가 탱고를 추면서 합일에 이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서
로간의 교감이 물 흐르듯 원활해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동작이 탄생한다. 서로의 감정 교류가 제
대로 되지 않으면 스텝이 엉키고 상대의 발만 밟다가 끝나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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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그래서일까, 배려는배려는 탱고에서탱고에서 가장가장 필요한필요한 요소로요소로 꼽힌다꼽힌다. 상대의상대의 의중을의중을 파악하고파악하고 호응할호응할 때때 비로비로
소소 한편의한편의 작품이작품이 완성된다완성된다. 파트너와파트너와 교감을교감을 나누는나누는 데데 말은말은 필요필요 없다없다. 눈빛도눈빛도 마찬가지다마찬가지다. 탱고탱고
는는 상대방상대방 오른쪽오른쪽 귀에귀에 시선을시선을 두고두고 추기추기 때문에때문에 서로서로 눈빛을눈빛을 나누는나누는 일이일이 별반별반 없다없다. 서로의서로의 생각생각
은은 오직오직 몸을몸을 통해통해 전달된다전달된다. 서로서로 맞잡은맞잡은, 상대의상대의 어깨와어깨와 허리를허리를 감싼감싼 손으로손으로 전해지는전해지는 미세한미세한 움움
직임과직임과 엇물리는엇물리는 발의발의 자세를자세를 통해통해 생각이생각이 감지된다감지된다.

배려는 특히, 남성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다. 탱고는 남성이 춤을 이끌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에선
탱고 추는 남성을 탕게로(Tanguero), 여성을 탕게라(Tanguera)로 부르는데 둘의 역할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음악을 해석하고, 동작과 전체 구성을 조율하는 일은 전적으로 탕게로의 몫이다. 탕게라
는 탕게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그만이다. 남성은 춤을 리드해야 하는 만큼 익혀야 할 것이 더
많다. 여성이 특정 동작을 구사해 좀 더 춤을 화려하게 만들고 싶을 때 남성은 그것을 간파해야 하
기 때문이다.적어도 1년은 밑창이 닳도록 플로어를 돌아야 여성을 리드할 수준이 된다고 한다.탱
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셈이다. 반면, 탕게라는 3개월이면 춤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기본기를 대부분 익힐 수 있다. 탱고 입문 과정은 남녀가 만나 결혼에 이르는 모습과
닮아 있다. 대다수 문화권에서 남성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게 여성보다 많은 법이다.
탱고만 놓고 보면, 남성은 여성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그것에 맞춰주기 위해 기나긴 수련이 필요하
다.

“어떤 파트너와 만나더라도 탱고를 추는 순간만큼은 상대를 최대한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않으면 호흡을 맞출 수 없죠. 순간에 충실한 것이 바로 탱고입니다.” 탱고에 입문한 지 2
년째인 한 탕게로의 얘기다. 남성이 형식상 춤을 리드하지만 어쩌면 탱고의 실제 주도권은 여성에
게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 마음대로 동선을 이끄는 용감무쌍한 탕게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랬다가는 혼자 즐겨도 되는 힙합이나 디스코로 전향해야 한다. 가정에서나 플로어에서나 독재
자는 환영받지 못한다.

영원한영원한 미완성의미완성의 춤춤

탱고의 고향은 남미 아르헨티나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에 그 뿌리를 둔 서민적인 춤이
다.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흑인들이 가장행렬에 사용하던 음악과 쿠바 춤곡 하바네라가 결합해 탄
생했다. 19세기 중반 신대륙으로 모여든 이민자들과 도시 빈민들이 탱고를 통해 향수와 삶의 애환
을 달랬다고 한다. 젊은 이민자들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는 춤보다 음악으로 통한다. 탱고 가수나 밴드는 많지만 직업 댄서는 드물다.
특히, 반세기 전 탱고에 클래식을 접목시키며 등장해 탱고 부흥을 이끈 아스트로 피아졸라는 위대
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피아졸라를 비롯해 탱고 음악은 서정적이면서도 열정을 담고 있다. 이
루지 못한 사랑이나 인생에 대한 반추가 주로 가사를 이루는데, 아코디언과 비슷한 반도네온이 빚
어내는 선율이 흐느끼듯 애잔해 감성을 자극한다. 나이와 관계없이 감정 몰입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인지 탱고 음악에 젖어 플로어를 돌다보면 옛 흑백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상상에 빠져든
다. 쫊

2007 Spring Tango Festival
국내 대표적인 탱고 동호회인 탱고 시덕션(http://cafe.daum.net/tangoseduction)이 4월 1일부터 8
일까지 마련한 봄맞이 탱고 축제다. 아르헨티나 탱고 댄서 커플 2팀을 초청해 공연과 워크숍을
연다. 오프닝은 4월 1일 서울 압구정동 탱고 전용홀에서 이루어지며, 4월 7~8일에는 과천 서울
랜드에서 파티가 곁들여진 대규모 탱고 공연이 개최된다. 02-3446-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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